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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으로 물드는 제주목관아

도채비 따라 전래동화 속으로 새연교 불꽃쇼 표선 드론쇼

2026 신산 도채비 빛 축제 포스터. 제주도제공

지난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펠롱펠롱 빛 모드락 .

제주도 제공

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.

추석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

가 보름달이다. 그러나 올해 추석에는

구름이 끼면서 밤하늘의 보름달을 만나

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. 그렇다고 아

쉬워할 필요는 없다. 올해는 제주 곳곳

에서 추석 연휴의 밤을 채워줄 다채로

운 행사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펼쳐

지기 때문이다. 선선해진 가을밤, 구름

사이로 달을 기다리는 대신 가족과 함

께 곳곳에서 펼쳐지는 야간축제로 밤마

실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.

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제주목관아

의 가을밤이 다시 빛으로 물든다. 지난

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

펠롱펠롱 빛 모드락 이 열리면서다.

펠롱펠롱 빛 모드락 은 제주어 펠롱

펠롱(반짝반짝) 과 모드락(모두) 을

합성한 말로 빛이 모여 반짝이는 순간

들을 모두가 즐긴다 는 의미를 담았다.

지난해에는 탐라순력도 에 그려진

제주 무형 유형 문화유산을 빛과 소리,

영상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로 선보였

다. 24일간 이어진 행사에는 9만2792명

이 다녀갔다.

그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 올해

주제는 제주신화 다. 1만8000 신들의

섬, 유산의 빛으로 물들다 를 표어로 제

주의 신화와 자연, 제주사람들의 삶 속

에서 이어져 온 국가유산을 미디어아트

로 풀어낸다.

전시는 신화의 탄생 , 신화의 숲 ,

순환의 제의 , 신과 인간 , 신들의

축제 , 지역 작가존 등 모두 6개 존으

로 구성된다. 외대문, 망경루, 귤림당,

우련당 등 목 관아의 주요 공간이 전시

무대가 된다.

이달 22일부터 시작된 행사는 다음

달 5일까지 14일간 이어진다. 매일 오후

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며,

이 기간에는 제주목 관아는 무료로 개

방된다. 다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할

경우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. 자세

한 내용은 제주목 관아 누리집을 통해

확인하면 된다.

제주시 신산공원에서는 야간 빛 축제

인 2026 신산 도채비 빛 축제 가 펼쳐

진다. 2019년 시작해 8회째를 맞는 올해

축제는 도채비와 우리나라 전래동화

를 주제로 제주 고유문화인 도채비와

친숙한 전래동화를 빛으로 표현한다.

행사장에는 흥부와 놀부 , 해와 달

이 된 오누이 , 별주부전 등 전래동화

를 소재로 한 한지등과 다양한 빛 조형

물이 설치된다. 공원 곳곳에는 전래동

화 속 주요 장면과 포토존도 마련돼 관

람객이 도채비를 따라 이야기를 만나듯

공원을 거닐며 빛 전시를 즐길 수 있도

록 했다. 마술쇼와 그림자 인형극 등 가

족 관람형 공연을 비롯해 전통놀이와

만들기 체험도 운영된다.

축제는 이달 23일 오후 6시 30분 신산

공원 메인무대에서 점등식과 빛 공연을

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진다. 체

험과 부대행사는 이달 23∼27일과 이달

30일∼다음 달 2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

시까지 운영한다.

축제가 끝난 후에도 일부 빛 전시는

다음 달 3∼11일 연장 운영된다. 공연

일정과 체험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

은 공식 인스타그램(@jejufesta365)에

서 확인할 수 있다.

서귀포시의 밤은 불꽃과 드론이 수놓

는다. 서귀포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

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, 시민들에

게 야간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

기 위해 금토금토 새연교 와 표선면

사계(가을) 예술제 를 마련했다.

이달 26일 오후 7시부터 서귀포 대표

명소인 새연교에서 열리는 금토금토

새연교 는 추석명절 특집으로 꾸며진

다. 싱어송라이터 달별과 가수 김연대

의 라이브 공연, 국악연희단 마로의 전

통예술공연에 이어 약 3분간의 불꽃쇼

가 펼쳐진다.

같은 날 오후 6시부터 표선해수욕장

해변무대에서 열리는 표선면 사계(가

을) 예술제 에서는 드론라이트쇼가 진

행된다.

1500대의 드론이 표선 밤하늘을 수놓

으며 공연을 선보인다. 드론라이트쇼는

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해 축제의 대미

를 장식할 예정이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달 대신 빛따라… 제주서 즐기는 추석의 밤

드론라이트쇼. 서귀포시 제공(오른쪽)


